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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륜가 - 주세붕

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 보시오.

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지만 사람 아니니

                 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 

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오륜을                       ⇒ 사람마다 듣고 배워야 할 오륜의 중요성

 

아버님 날 나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,

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습니다.

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. 부자유친

   부모의 은덕, 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⇒ 하늘같이 끝없는 부모의 은혜

 

종과 상전을 뉘라서 만들었던가.

 신하 임금

벌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.

 위게 질서를 가지고 군집 생할을 하는 예 

한 마음에 두 뜻 없도록 속이지나 마십시오.

                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⇒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신하의 자세(충성심)

 

지아비 밭 갈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,

 남편

밥상을 들어 올리되 눈썹 높이 에 맞춥니다. 거안제미

 --> 공경하게 모심

친하고도 고마우신 분이니 손님을 대하는 것과 다르실까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극진히 접대해야 할 대상         ⇒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내의 마음   

 

형님 자신 젖을 내가 따라 먹습니다.

아아. 아우야 너는 어머님의 사랑이로다.

형제간에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.

                        짐승, 대유                        ⇒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우애

늙은이는 부모 같고, 어른은 형 같으니

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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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니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⇒ 늙은이와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

< 해 석 >

사람 사람마다 이 말을 들으시오.

이 말이 아니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니

이 말을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 것이다 < 1수 >

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길렀으니

부모님 아니면 내 몸이 없었을 것이다.

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을 것이다. < 2수 >

종과 주인의 관계를 누가 만드셨나?

벌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니

한 마음에 두 뜻 두지 말고 속이지 말아라 < 3수 >

남편이 밭 갈러 간 데 밥고리 이고가

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춥니다.

친하고 고마우신 것이 손님과 드르겠는가? < 4수 >

형님이 잡순 젖을 나도 따라 먹었습니다.

아, 저 아우야 어머님이 널 사랑하신다

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짐승과 어찌 다르겠는가? < 5수 >

늙은 사람은 부모 같고, 어른은 형 같으니

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짐승과 어디 다르겠는가

나이가 많으면 공손히 모실 것이다. < 6수 >

갈 래 : 평시조, 연시조

성 격 : 교훈적, 유교적

주 제 :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로서의 오륜

특 징 : 서사, 본사의 2단 구성. 본사는 병렬적 구성

해 설 

 이 시는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오륜에 해당하는 덕목을 교훈적으로 제시하는 연시조 작품이다. 1

수는 오륜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며 앞으로 제시할 내용을 배울 것을 강조하는 서사에 해당하며, 

2~6수는 오륜에 제시된 덕목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. 2수는 '부자유친', 3수는 '군신유의', 4수는 '부

부유별', 5수는 형제간의 우애, 6수는 장유유서를 강조한다. 오륜 중 '붕우유신'에 해당하는 내용은 따로 다

루지 않고 있다. 대구와 비유, 고사의 인용과 설의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유교

적 교훈을 문학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.     (2013 EBS 인터넷수능 운문문학 해설 인용)


